
기술표준가족 】

서로를 배려하는 마음

평가정책과 섬유사무관 권순각

살아가견서 종종 남으로부터의 글 한 구절 말 한 

미디가 천군만마처럼 힘과 용가를 불어넣어 줄 때가 

있다

"아 그 말이었구나 어쩌면 내게 좋은 기회일지도 

몰라.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을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

좋은기회라면서…"

반견 말 한마디로 인해 서로에게 큰 상처를 줄 때 

도있다

"어쩌면 그렇게 말 할 수가 있지?
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대 ••

인정머리라곤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 같으니리고

특히 갑작스레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더 그러하다

우리네 속담에 “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' 

라는 것처럼

사람이 살면서 무인도에서처럼 혼자 사는 삶이 아 

닌바에는

누구든 주거니 받거니 하견서 살아간다

말은 물론이거니와 돈 마음 심지어는 증오까지 주 

거니 받거니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

다시 말하면 무슨 일이거나 줄 때가 있으면 받을 

때가있고

반대로 받을 때가 있으면 줄 때도 있다는 얘기다

쉽게 말하면 무엇이든 돌고 돈다는 얘기다

비악인지는 모르지만 남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도 

같은 이야기가 아닐까?
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면 달라질 수도 있고 누 

구나 그런 입장이 안 되란 법도 없기 때문이다

그래서 나는 주위사람들에게 말할 기회가 오면 이 

렇게 말한다

“이 새생에 100% 완전한 인간도 없고 그렇다고 

100% 불완전한 인간도 없다라고…

악간의 완전함이 있는가하면 악간의 불완전한 면

즉 앙면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 

위사람들…

가족들이거나 직장 동료이거나 이해할 수 있는 폭 

이 넓어진다

만일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-

가수 김건모가 노래 불러 힛트한 “핑계'의 가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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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럼

“입장바꿔 생각을해 봐

니가 정말 나라견 그럴 수 있니?“

인생은 처음 시작할 때 맨 묨으로 시작한다

어쩌면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?
처음 압사할 때의 순수한 마음으로 되돌아본디면 

뭐든 문체가 될게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?
아마도 처음 직장을 시작한 사람은 대부분 그런 마 

음을 먹었을 것이다

젊음의 의욕과 직장을 구했다는 很］와 소박한 마 

음으로

“나는 무엇이든 주어지는 대로 뭐든지 다 해 낼 

꺼야' 신약성서 바오로 사도의 서간 고린도 전서에 

보면

“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처지대로 살아가십시오라 

고 권고하고 있다

물론 호언 징담하든 사람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

순수한 마음이 바뀌게 될 수 있다

하지만 나약한 인간이다 보니 변덕이 생기는 것 또 

한 완전한 인간이 아님을…

그러나 누구든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상대방 입 

장에 서서 생각해 본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언제 

든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실망 할 

필요도 없다는 얘가를 하고 샆을 뿐이다

사실 우리 주변에는 큰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디

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디면 

우리 주위가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?
그리고 처음의 순수한 열정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

것 그것이 지혜가 아닐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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